
부처님 닮아가는 참중생됩시다 

세계불교법왕청 

중앙정부 대승정 목탁

베풂을 생활화하는 불

제자는 공덕을 얻고, 자비

심을 지니는 자는 적이 없

으며, 선을 행하는 자는 악

이 소멸하고, 탐욕을 떠나

는 자는 고뇌가 없다 하셨습니다.

병오년 새해에는 부처님 마음이 되어 겸손하게 

소중한 오늘을 살아가며, 교만한 눈으로 보지 않고 

오만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거만한 행동으로 인

해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

습니다.

자랑스럽게 맺어진 불제자의 인연, 과거에도 인

연이었고 지금도 인연이라면 우리는 필연이기에 우

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.

새해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나보다 더 나를 사랑

하시는 부처님을 닮아 중생들의 지팡이가 되어 지

구촌 구석구석에 밝은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발

원합니다. 함께하는 길에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

다.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길상

이로다, 길상이로다, 길상이로다.

바르게, 함께, 실천을

대한불교법화종 종정 

도선 스님

千江月影無從取

一念慈心開佛門

苦海衆生同載渡

法華一乘到彼岸

천 강의 달 그림자 잡을 길 없고

한 생각 자비심이 불문을 여나니

고해 중생 함께 태워 건네고

법화 일승으로 저 언덕 이르리

법화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믿음을 일

깨웁니다. 중생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어두워도, 그 

바탕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믿음입니다. 그러니 

남을 대할 때 먼저 ‘저 사람은 왜 저럴까’를 묻기보

다, ‘저 사람 안에도 부처가 계시다’는 눈으로 바라보

십시오. 서로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

야말로,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수행입니다.

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, 그 빛이 가정에 번지

고, 사회에 번지고, 나라에 번집니다. 법화의 연꽃 향

기가 대중의 삶 속에서 환히 피어나길 발원합니다. 

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으로

대한불교대각종 

총무원장 만청 스님

불기 2570년 병오년 

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

의 무량한 자비와 광명

이 여러분의 삶과 수행

처마다 가득하시기를 발

원합니다. 새해는 늘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가오지

만, 불법의 길은 언제나 한결같은 정진을 요구합니

다. 마음을 바로 세우고, 삶을 수행으로 전환할 때 

비로소 불법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게 됩니다. 대

각(大覺)은 스스로를 밝히고, 세상을 비추는 깨달음

입니다. 대각종의 가르침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

지 않고,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그 

의미가 있습니다. 오늘의 사회는 불안과 갈등, 고립

과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시대적 상황 

속에서 불교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중생의 아픔

을 함께 나누고,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. 총

무원은 새해에도 종도 여러분과 소통하며, 수행과 

포교,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

종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. 전통은 굳건히 지키되, 

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는 열린 자세로 대각종의 길

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. 

희망 미래로 ‘성행’의 신심을 

真如苑(신뇨엔)원주 

이토신소 대승정

병오년 새해를 맞이하

여 여러분 모두에게 다복

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

근래에는 세계 곳곳에서 

분쟁과 재난이 빈번하게 

일어나고, 질병과 빈곤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해 

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

덮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종교인들은 결코 희망

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. 신뇨엔에서는 젊은 생명을 

이타 제도(利他濟度)에 바친 영존(靈尊) 신도인(真

導院)의 가르침인 ‘성행(成行)의 송(誦)’을 날마다 염

송하고 있습니다. 그 가르침은 다음의 성구입니다.

“가르침은 굽어지지 않는다. 굽어지지 않기에 진

실이라 하며,진실이기에 존귀하다.”

거짓과 허위가 아닌, 올곧게 ‘진실’을 살아간다는 

것,즉 세상과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, 미래의 생명을 

지키기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.이와 같은 ‘선한 원인’

을 쌓는 것이, 누구에게나 행복이라는 ‘선한 결과’를 

이끌어 줍니다. 그러므로 ‘선념(善念)’을 결집하여선

하고 참된 실천을 함께 이루어 나아갑시다. 

초심(初心)으로 미래(未來)를 열자

대한불교총화종 

종정 혜각 스님

一心不生하면 

萬法無咎이며

無咎無法이면

不生不心이라.

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

만법이 허물이 없고

허물이 없으면

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네.

존경하는 국민여러분! 경오년 새해 초심으로 새로

운 미래를 열고 서로가 반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, 

서로를 자애하고 소통하며 화합과 배려의 존경심으

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

하여, 지금의 어려운 시대 변화에 자신의 마음가짐

을 다잡고, 긍정적 사고력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마

음의 평화와 행복·안녕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.

지혜 등불 켜 나갑시다

대한불교일붕선교종 

종정 대륜 스님

붉은 말이 허공을 차고 

오르니 천지에 티끌 하나 

일지 않는구나.

존경하는 사부대중 여

러분.희망찬 병오년(丙午

年),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. 역동적인 말의 기

상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.

지금 세상은 ‘나’와 ‘남’을 나누는 분별심으로 소란

스럽습니다. 그러나 거울 속의 그림자와 싸워 이길 

수는 없습니다. 갈등은 밖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

됨을 알아야 합니다.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멈추고, 

안으로 자신의 본래면목(本來面目)을 살피십시오.

너와 나는 본래 한 몸입니다. 이웃의 아픔을 나의 

아픔으로 여기는 동체대비(同體大悲)의 마음만이 

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.

새해에는 탐욕의 불길 대신 지혜의 등불을 밝혀, 

온 세상이 자비로 화평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

마음의 등불을 새해 밝히세

대한불교승가종 

종정 월인 스님

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

부대중과 불자 여러분의 

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

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

합니다.

새해의 첫 아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

가다듬고 삶의 방향을 살필 기회를 줍니다. 

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으

나,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집착과 분별

에 있습니다.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

욱 흔들리고, 안을 비추어 살필수록 길은 또렷해집

니다. 나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

된 평안이 시작됩니다.

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

는 일이라 하셨습니다. 오늘의 한 생각을 바로 세우

면 내일의 삶이 바뀌고, 한 사람의 깨어남은 가정과 

이웃, 나아가 사회 전체의 희망이 됩니다.

작은 선행 하나, 바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

게 만듭니다. 새해에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, 분

노보다 자비를 먼저 내어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의 

등불을 밝혀 나아갑시다.

공(空)을 밝히는 새아침

대한불교삼론종 

종정 혜승 스님

병오년 새해를 맞이하

여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

전합니다.

부처님께서는 모든 법

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, 

인연 다하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. 삼론에서 말

하는 공(空)이란 허무가 아니라, 집착을 내려놓을 

때 드러나는 지혜의 자리입니다.

우리는 늘 옳고 그름, 나와 남, 이익과 손해를 붙

잡고 스스로를 옭아매며 살아갑니다. 그러나 한 생

각 돌이켜 보면, 그 모든 분별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

같습니다. 

그림자를 쫓을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, 놓아줄수

록 본래의 밝음이 드러납니다.

병오년 새해에는 밖을 바꾸려 애쓰기보다, 먼저 

내 마음의 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

분노와 욕심의 불은 내려놓고, 자비와 지혜의 등

불을 밝힐 때 이 세상 또한 고요히 맑아질 것입니다. 

공을 바로 알 때, 삶은 가벼워지고 중생과 함께 걷

는 보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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